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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젊은 CEO’ 줄었다

“미국 증시 더 떨어진다”

미국 주요 상장기업 사이에서 지난 10년 새 젊은 최

고경영자(CEO)를 선임하는 추세가 주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는 최근 지난달 1일까지 스탠더드앤드푸

어스(S&P)500 지수에 편입된 상장기업들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CEO들의 연령 중간값

(Median)은 58세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S&P500 기업 CEO 493명 가운데 50세 미만은 28

명으로 6%에 불과했다. 이 중 30대는 페이스북 설

립자 마크 저커버그(35)를 비롯해 34세에 킴코 리얼

티의 CEO 자리에 오른 코너 플린(38) 등 두 명뿐이

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여전히 미국 베이비붐 세대

(1946∼1964년생)가 대기업 리더 자리를 차지하고 있

으며 X세대(1965∼1980년생)는 찾아보기 어려워지

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뉴욕증시 급락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과 중국간 무역전쟁 여파로 뉴욕증시가 하락세를 타

고 있지만 아직은 하강세 끝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뉴욕증시 하락세가 조만간 탄력이 붙으며 급격해 

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금리선물 시장에서는 연

방준비제도(연준)가 올해 2차례 금리인하에 나설 가

능성이 1차례 금리인하 가능성을 웃도는 것으로 보

고 있다.

30일‘파이낸셜뉴스’가 CNN비즈니스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ECB)은 전날 금융안

정성 보고서에서 미국 주가가 고평가됐다고 평가했

다. 보고서는 연초 투자자들의 낙관이 시장상황과 세

계 경제전망의 괴리를 촉발했다면서 미국 주식을 비

롯한 일부 금융자산은 고평가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금융시장을 뒤 흔들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뉴욕증시는 다우지수가 200

기업리서치 업체 에퀼라에 따르면 S&P500 기업의 

50세 미만 CEO 비율은 2009년 말 약 16%에서 지난

해 말 약 7%로 떨어졌다.

변화의 신호가 없는 것은 아니다. 헤드헌팅 업체

인 스펜서 스튜어트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취임한 

S&P500 기업 CEO의 평균 나이는 54세로 전년 대

비 5세 젊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조금이라도 더 경험

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편이 더 안전하다는 생각

이 우세하다.

델라웨어대 와인버그 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찰스 

엘슨 소장은 많은 기업이 나이 많은 CEO는 경험으로 

단련된 반면 젊으면 다소 위험요소가 있다고 보기 때

문에 나이 많은 CEO를 고른다고 설명했다.

포인트 넘게 하락하는 등 0.8% 안팎의 하락세를 이

어갔다.

미국 주가의 고평가 지적은 앞서도 이어진 바 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이 모든 중국 제품에 관세를 물리

면 뉴욕증시가 4% 더 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중 무

역전쟁과 함께 세계 경기둔화세, 여기에 영국이 유럽

연합(EU)과 아무런 협정도 맺지 않은채 EU에서 탈퇴

하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도 주식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노딜 브렉시트 우려는 그동안 잠잠했지만 이번 유럽

의회 선거에서 브렉시트 강경파가 약진함에 따라 현

실성이 부쩍 높아졌다.

마켓워치는 뉴욕증시가 주가 급락의 방아쇠가 될 

수 있는 200일 이동평균선 하향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며 급격한 주가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아마존, 제2본사 
뉴욕 미련 못 버렸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뉴욕 

맨해튼에 대규모 업무공간을 물색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연합뉴스’가 뉴욕포스트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시애틀에 본사

가 있는 아마존은 지난해 제2본사(HQ2) 부지로 

뉴욕 퀸스 롱아일랜드시티와 워싱턴DC 인근 내

셔널랜딩 2곳을 각각 선정했지만, 이 가운데‘롱

아일랜드 제2본사’계획을 전격 철회한 바 있다. 

뉴욕 일대의 집값 상승을 우려한 일부 지역정치

인들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조치였다.

그렇지만 미 동부의 핵심 거점인 뉴욕에 업무

공간을 확장해야 하는 현실 탓에 또 다른 공간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포스트는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

해“아마존이 맨해튼 웨스트사이드 지역의 신

축 빌딩을 임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맨해튼의 새 랜드마크로 떠오른‘허드슨 야드’

와 맞붙은 미드타운 지역으로, 아마존은 최소 10

만 제곱피트의 공간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트리버를 사이에 두고 맨해튼을 마주 보는 

퀸스 롱아일랜드시티와는 달리 맨해튼 핵심부

에 곧바로 거점을 두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와 별도로, 아마존은 뉴욕의 유서 깊은 건물

인 연방우편서비스(USPS) 빌딩에 대해서도 임대 

공간을 물색하고 있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다.

아마존은 현재 뉴욕시에서만 약 5천명의 직원

을 고용하고 있다. 뉴욕포스트는“아마존이 퀸

스와는 작별했지만, 뉴욕에는 여전히 마음을 두

고 있는 것”이라고 촌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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